
삼성ENG'G, 동남아 최대 석유화학 플랜트 완공

삼성엔지니어링(사장 양인모)이 총 4000억원이 투입된 말레이지아 석유화학 플랜트를 완공했다.

삼성엔지니어링은 말레이지아 마하티르 수상, 양인모 사장 등 3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현지에서 에틸렌

플랜트 준공식을 가졌다고 5월10일 밝혔다.

말레이 플랜트는 에틸렌 생산능력 60만톤, 프로필렌 9만톤으로 동남아 최대의 석유화학 플랜트이며, 말레이

지아 국책사업으로 건설이 추진됐다.

삼성은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발주처의 까다로운 요구조건 그리고 기초연료 공급차질 등 어려움이 많았지

만 역경을 딛고 성공적으로 완공해 앞으로 동남아 플랜트 시장에서 추가 수주에 유리한 발판을 확보하게 됐다

고 주장했다.

특히, 공사기간 동안 무재해 1400만 인시(人時)를 달성하는 등 말레이지아 건설업계에서 모범현장으로 주목

을 받아왔다고 자랑했다.

삼성엔지니어링은 석유화학 프로젝트의 발주처인 말레이지아 국영 석유회사와 타이 국영 석유회사가 공동

발주하는 2억달러 규모의 가스처리 플랜트 낙찰통고를 받은 상태이며, 곧 계약과정을 거쳐 공사를 착수할 것

으로 알려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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